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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Dental Outcomes after General Anesthesia According to the Follow-up
Pattern in Special Health Care Needs Patients

Jihyun Kim, Okhyung Nam, Misun Kim, Hyoseol Lee, Sungchul Choi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Special Health Care Needs (SHCN) patients need regular follow-up because of high incidence and severity of

oral disea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ental treatment outcomes of SHCN patients according

to follow-up patterns. 

SHCN patients who were treated under general anesthesia (GA) at Kyung Hee University Dental Hospital

from 2006 to 2014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final samples comprised of 53 patients that were divided

into regular (33 patients) and irregular (20 patients) follow-up groups according to their follow-up patterns. The

type of dental treatment after GA during the follow-up periods were compared. In the irregular group, aggressive

treatment including endodontic, prosthetic treatment, and extraction were predominant, compared with the

regular group (p < 0.05). In addition, all patients who had dental treatment under GA in follow-up periods were

in the irregular group (p < 0.05).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importance of regular follow-ups with SHCN patients and

emphasize responsibilities of dentists for educating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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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애인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신체적, 정신

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함으로써 사회적 불이익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1).

1980년 WHO에서도 장애를 개인 또는 그들의 특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따라 분류된다고

강조하였다2).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장애

인 복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장애인의 66.2%가 최근

1년간 구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 즉, 일

반인보다 지속적인 관리가 더욱 강조되어야 함에도 주기적인 검

진을 받지 못하고, 증상이 심각할 때만 내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치과에서 장애인의 주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한 이유는 저작

능력 및 혀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있어 구강 내 음식물이 잔류된

채 방치되며, 치은비대와 총생으로 인한 치태 침착으로 치아우

식증과 치주질환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4). 또한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구강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다5). Gace 등6)과 맹7)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우식 치아수가

정상인보다 약 1.5배 더 높다. 

최근에는 치과치료를 위한 전신마취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

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전신마취를 통해 환자의 협조도와 관계

없이 양질의 치과치료가 제공되고 내원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환자의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8). 또한 전신마

취하에 다른 진료과와의 협진 시 외래에서의 협진 시스템보다

환자에게 절차상의 불편함과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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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9)에 의하면 전신마취하에 치과치료가 시행된 장애인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비율이 대체로

더 높았다. 

하지만 전신마취 후 지속적 내원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강위생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쉽다. Savanheimo 등10)

은 건강한 13세 이하의 환아들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후 재내원

간격에 따른 치아우식증 재발률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4-6개

월 마다 재내원한 환아들은 37-54%의 치아우식증 재발을 보인

반면, 정기적 재내원 없이 2년 이내에 내원한 환아들은 53-

79%로 더 높은 치아우식증 재발률이 관찰되었다. 여러 연구에

서도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를 받은 건강한 환자의 치료결과에

대해 보고하였지만11-14),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신마취하에 치과치료를 받은 장애인 환

자의 정기적 재내원 여부에 따른 치료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6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소

아치과에서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를 시행한 111명의 장애인 환

자 중 2년 이상 경과한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신마취

하 치과 치료 후 한번도 내원하지 않은 환자 17명과 전신마취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환자 41명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

다.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재내원 패턴에

따라 정기적 재내원 그룹과 비정기적 재내원 그룹으로 분류하

였다. 정기적 재내원 그룹은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 후 6개월 이

내의 간격으로 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내원한 환자로 총 33명

이었으며, 비정기적 재내원 그룹은 전신마취 하 치과 치료 후

재내원 간격이 6개월 이상 경과된 환자로 총 20명이었다(Fig.

1).

2. 연구 방법

총 53명 환자의 전자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연령 및 성별, 장

애유형, 정기적인 재내원 여부, 치과 치료의 종류, 그리고 전신

마취 재시행 여부를 조사하였다. 재내원 패턴에 따른 그룹간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신마취 후 재내원 기간 동안 시행된

치과 치료의 종류와 전신마취 재시행 여부를 비교하였다. 이 때

환자가 재내원한 날들의 전자 의무기록은 최후 추적 조사된 시

점까지로 평가하였다.

3. 통계 분석

얻어진 자료들은 SPSS 20.0.0 (IBM Corporation,

Armonk, 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재내원 패턴

에 따른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기적 그룹과 비정

기적 그룹의 장애 유형별 분포와 검진기간 동안 치료시행여부,

시행된 치료의 종류, 전신마취의 재시행 여부에 대해 Fisher’s

extract test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

값이 0.05이하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였다. 

4.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의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심사

에 따라 연구 진행을 승인받았다(KHD-IRB-1506-3).

Ⅲ. 연구 성적

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1) 정기적 재내원 그룹

총 33명의 정기적 그룹 환자 중, 남성은 20명(60.6%), 여성

은 13명(39.4%)이었다. 연령에 따른 분포는 7세 미만이 4명

(13.3%), 7-12세가 5명(16.7%), 13-18세가 6명(20.0%),

19-25세가 8명(26.7%), 26세 이상이 10명(33.3%)으로 나타

났다(Fig. 2). 장애유형별 분포는 지적장애가 18명, 뇌병변 장

애가 7명, 발달장애 5명, 정신장애 2명, 심장장애 1명으로 나타

났다(Table 1).

2) 비정기적 재내원 그룹

총 20명의 비정기적 재내원 그룹 환자 중, 남성은 10명

(50.0%), 여성은 10명(50.0%)이었다. 연령에 따른 분포는 7

세 미만이 2명(13.3%), 7-12세가 3명(16.7%), 13-18세가 7

명(20.0%), 19-25세가 1명(26.7%), 26세이상이 7명Fig. 1. Flow chart of the special health care need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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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 분포로는 지적장애가 11

명, 뇌병변 장애가 6명, 발달장애가 1명, 청각장애가 1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재내원 패턴에 따른 두 그룹 간의 장애 유형

분포의 차이는 없었다(p > 0.05).

2. 전신마취 후 치과 치료의 평가

1) 추적조사(Follow-up) 기간 동안의 치료 시행 여부

정기적 재내원 그룹의 경우 추적조사 기간 동안 치료가 시행

된 환자는 25명(73.3%)이었고, 검진만 시행된 환자는 8명

(26.7%)이었다. 비정기적 재내원 그룹의 경우 추적조사 기간

동안 치료가 시행된 환자는 17명(85.0%)이었고, 검진만 시행

된 환자는 3명(15.0%)이었다. 정기적 재내원 그룹과 비정기적

재내원 그룹 간의 치료 시행 횟수의 차이는 없었다(p >

0.05)(Table 2).

2) 치료내용

추적조사 기간동안 정기적 재내원 환자와 비정기적 재내원

환자 모두에서 치석제거술과 수복치료가 가장 많이 시행되었

다. 예방 치료와 치석제거술을 제외한 치과 치료 중 비정기적

재내원 환자에서 정기적 재내원 환자에 비하여 침습적 치료가

많이 시행되었다(p < 0.05). 또한 전신마취 후 재내원한 환자

총 53명 중 7명이 다시 전신마취하에 치과 치료를 시행하였는

데, 7명 모두 비정기적 내원 그룹에 해당하는 환자였다(p <

0.05)(Table 3). 

추적조사 기간 동안 시행된 치과 치료의 증례 별 분포로는 정

기적 재내원 그룹의 경우 치석제거술이 140례로 가장 많았으

며, 수복치료 41례, 유치 발치 11례, 예방치료 9례, 영구치 발

치 4례, 유치 보철치료 2례, 유치 치수치료 및 영구치 발치 치

료가 각 1례순이었다. 비정기적 재내원 그룹의 경우 수복치료

73례, 치석제거술 54례, 영구치 치수치료 21례, 영구치 보철치

료 17례, 영구치 발치 치료 15례, 유치 발치 치료 13례, 유치

보철 및 예방치료 각 4례, 유치 치수치료 및 과잉치 발치가 각

1례 순이었다(Fig. 3). 

Table 1. Distribution of primary disabilities by the follow-up pattern

Type of disability
Regular Irregular

p valuegroup (n) group (n)
Mental retardation 18 11
Brain lesions 7 6
Developmental disabilities (Autism) 5 1
Mental disorder 2 0 0.400
Hearing impairment 0 1
Heart disorder 1 0
Others* 0 1
Others* : Noonan syndrome
Chi-square test (* : p < 0.05)
n, sample size

Fig. 2. Comparison of age distribution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follow-up groups.

Fig. 3. Comparison of dental treatment provided after general anesthesia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follow-up groups.

Table 2. The number of treatment during follow-up period by the follow-
up pattern

Type of Follow-up pattern
Treatment Oral exam 

p value(n) (n)
Regular group 25 8

0.503Irregular group 17 3
Fisher' extract test (* : p < 0.05)
n, sample size

Table 3. Distribution of dental treatment provided after general anesthesia
by the follow-up pattern

Type of treatment
Regular  Irregular 

p valuegroup (n) group (n)
Preventive restoration� 3 2 1.000
Scaling� 18 13 0.454
Restorative treatment� 13 15 0.012*
Pulp treatment� 1 10 0.000*
Prosthetic treatment� 2 10 0.000*
Extraction� 6 9 0.036*
Repetitive general anesthesia� 0 7 0.001*
�Fisher's extract test, �Chi-square test (* : p < 0.05)
n, samp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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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소

아치과를 초진 내원한 장애인 환자 중 전신마취하에 치과치료

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내원 패턴에 따른 전신마취 후 시

행된 치과치료의 종류, 전신마취 재시행 여부를 비교하였다. 재

내원 환자 그룹을 전신마취 후 분류한 이유는 초진 시 각 환자

의 구강 내 상태가 모두 달라 내원 유형에 따른 결과를 객관적

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반면, 전신마취 후에는 필요한 치료가 대

부분 완료되어 구강 내 상태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가능했기 때

문이다. 또한 전신마취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환자는 치료 후

구강 내 상태의 변화가 나타날 만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지 않

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제외되었다.

재내원 환자의 연령분포는 13-18세 연령대에서는 비정기적

그룹이 7명, 정기적 그룹이 6명으로 비정기적 그룹 환자가 더

많았던 반면, 19-25세 연령대에서는 비정기적 그룹이 1명, 정

기적 그룹이 8명으로 정기적 그룹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결과는 학령기 동안 등교 및 학습 등의 원인으로 정기적 내

원에 소홀해졌다가 학령기후 시간적 여유와 보호자의 관심으로

인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기적 그룹과 비정기적 그룹 간의 재내원 기간 중 시행 받은

치과 치료 시행 횟수의 차이는 없었다. 반면, 재내원 기간 중 시

행 받은 치과치료의 분포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비정기적 그룹

에서 수복치료, 보철치료, 그리고 발치치료가 정기적 그룹에 비

해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정기적 그룹에서 주

기적인 검진으로 인해 보다 빠른 구강 질환의 진단이 가능하였

고, 필요 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구강 질환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비정기적 그룹

에서는 구강 질환이 악화하여 증상이 발현되면 내원했기 때문

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을 뿐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하는 치

아 수가 많아 더욱 침습적인 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만한 결과로, 전신마취하에 치과치료를 재시행한 환자

7명 모두가 비정기적 그룹에 해당하였다. Hsu 등15)이 6개월간

격으로 정기적 검진을 위해 내원한 환자군과 같은 기간 동안 내

원하지 않은 환자군을 2년 이상 조사한 결과 정기적 내원한 환

자군에서는 우식경험영구치지수의 증가가 1.56인 반면, 내원하

지 않은 환자군에서는 1.89로 더 높게 관찰되었다. 장애인은 우

식 유병률이 정상인보다 더 높을 뿐 아니라 치료 시 협조도의

문제로 전신마취 후 정기적인 검진이 시행되지 않을 시 반복적

인 전신마취하에 치과치료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신마취하에 치과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예방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특

히 장애인 환자는 구강위생관리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적절

한 치료뿐 아니라 치과치료 후 정기적인 검진의 필요성이 강조

되어야 한다. 

다만, 정기적 검진의 여부 뿐 아니라 환자의 장애 종류와 정

도에 따라 구강건강관리 능력이 다르며, 단것과 부드러운 음식

을 편식하는 섭식패턴, 혀의 움직임이 좋지 못해 음식물을 오래

물고 있는 습관, 본인 스스로 잇솔질 하는 경우, 연령의 증가 등

많은 요인이 구강위생상태를 불량하게 할 수 있다16-19). 이러한

불량한 구강위생상태가 검진기간동안 이차우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가능성이 배

제되었으며, 정기적 검진 여부만을 비교하여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9년간 시행된 전

신마취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의 수

가 적어 통계분석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

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신마취하에 치과치료를 받은 장애인 환자의 재

내원 패턴에 따른 치과 치료의 결과를 평가하고자 시행되었다.

정기적으로 재내원한 장애인 환자와 비교하여, 비정기적으로

재내원한 장애인 환자는 치수치료, 보철치료, 그리고 발치치료

와 같이 상대적으로 침습적인 치료가 많이 시행되었다. 특히,

전신마취하에 치과치료를 재시행한 환자군은 모두 비정기적으

로 재내원한 환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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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환자의 전신마취 하 치과 치료 후 정기검진 패턴에 따른 치과치료 결과 비교

김지현∙남옥형∙김미선∙이효설∙최성철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장애인 환자는 구강질환의 높은 유병률과 그 심각성으로 인하여 치료 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

의 목적은 전신마취하에 치과치료를 받은 장애인환자의 정기검진 패턴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함이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를 초진 내원한 장애인 환자 중 전신마취하에 치과 치료 시행 후

재내원한 환자 총 53명을 대상으로 재내원 패턴에 따라 정기적 그룹 33명과 비정기적 그룹 20명으로 나누어 검진 기간 동안

시행된 치과 치료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정기적으로 재내원한 그룹에서 치수치료, 보철치료, 발치치료와 같이 상대적으

로 침습적인 치료가 많이 시행되었다(p < 0.05). 또한, 전신마취하에 치과 치료를 재시행 받은 환자군은 모두 비정기적 그룹

에 해당하였다(p < 0.05).

본 연구의 결과는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치과의사들의 보호자와 환자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어:장애인 환자, 전신마취, 정기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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